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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다.

2. 무 엇 으 로  말 하 는  것 인가

하느님은 예레미야에게 “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준다”고 했다. 

그러면 입술로만，입술만 놀리면 말이 되는가? 그렇지 않다. 그 뒤를 

이어 하느님은 “나는 오늘 세계 만방을 네게 맡긴다. 뽑기도 하고 무 

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

심기도 하여라”(예레 1，9~10)고  한다. 즉 말은 행동이 수반되어야 

한다는 것이다. 말은 삶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. 그런 의미에서 

하이데거가 “말은 존재의 집이다”라고 한 것은 옳다. 그런 의미에서 

예레미아서는 예언서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갖는다. 즉 이 예언서 

는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예언을 그의 생애와 결부시켜 전승했기 때 

문이다. 예레미야 자신도 하느님의 말씀을 자기의 전기，즉 삶의 과 

정에 담아서 진술했는데，그 붓을 넘겨받은 그의 동반자요 친구인 바 

루크가 예레미야의 생애를 첨부하여 예레미야서를 만듬으로써 예레 

미 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만이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의 삶，그 

의 이거일동 속에서 말씀된다는 신념을 입증했다.

다음，예수의 경우에서도 그렇다. 특히 맨 처음 씌어진 마르코복음 

은 그 서두에 “복음의 시 작 ”이라고 했는데，그가 이제부터 기록하는 

내용 전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선언이다. 그러면서 

마르코는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 

태를 추적하여 서술한다. 그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，가난한 무리， 

병자들, 여인들，즉 민중과 어떻게 살았는지，마침내 예루살렘으로 

돌진해서 처형당하기까지의 삶을 포함시켜 복음이라고 했다. 마르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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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게는 교훈보다 그의 삶이 오히려 더 중요했다. 예수는 하느님의 말 

씀을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했다. 그리고 십자가는 그의 

말씀의 절정이다.

이 점에서 바울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서구 전통에서 보듯이 그 

의 서신만 분석하여 그의 사상을 읽는 태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. 우 

리는 그의 삶의 고백을 제외하고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. 그의 고 

백은 수난으로 가득 차 있다.

심한 고역，감옥에도 많이 가고，매도 수없이 맞고，돌로도 맞고，

이방인에게 자국인에게 수없는 박해를 받았다(고후 6, 4~5).

그러나 그는 자주 자신의 수난을 나타내나 자세히 말하지는 않는 

다.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수난도 말하나(고후 1，8) 더 밝히지 않는 

다. 그렇지만 그는 마침내, “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. 내 몸에 

예수의 스티그마(stigma, 낙 인 )가  찍혀 있습니다”(갈 라  6, 17)라고 

하는데, 그것은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얻은 몸의 상처자국을 말하는 

것이다. 바울로의 글은 이런 그의 삶과 결부시켜 읽어야 한다.

다음, 예수의 사건을 전하는 것은 바로 로마와 유다교에 항거하는 

것과 같기에 저들의 증언은 입으로만 할 수 없고 그대로 몸으로 하는 

수밖에 없었다. 그들 중에는 예수의 말씀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 

수가 살던 그대로，그의 지시대로 살기 위해 집도 고향도 다 버리고 

두 벌 옷이나 돈도 가지지 않고 떠돌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많은 

수난을 당하거나 죽은 이들도 많았다. 산상설교에서, “나 때문에 모 

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아도 즐거워 

하라 ! ”고 한 바로 저들은 이른바 ‘순회특혜자’라는 일꾼을 두고 한 

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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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회가 설립되는 돌풍인 오순절의 말의 사건도 죽음을 각오하지 

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몸으로 하는 말이다. 그것은 말이 곧 행위，행 

위가 곧 말이 될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다.

한편 삶과 유리되지 않는 말을 하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 

른다. 예레미야는 40년을 제 민족에게 박해받기를 계속했고, 연금도 

수없이 당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，마침내 사형 대신 깊은 굴에 쓸어 

넣어 거기에서 죽게 하려던 것을 그의 예언대로 쳐들어온 바빌론군 

에 의해서 구출되었다. 그리고 에집트 땅으로 가서 유랑민이 된 자기 

민족과 더불어 살다가 그곳에서도 마침내 순교당했다는 전설이 있 

다.

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수난과 박해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. 일정 

한 성역에서 삶과 행위를 유리시킨 말이야 그것이 설교든 예언이든 

고난당할 까닭이 없고，그런 한 그것은 꼭 해야 할 말도 아니다. 그런 

데 교회에는 말과 행위，그리고 말과 삶을 갈라놓고 행동과 유리된 

말만 해 도 무 런 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풍조가 범람한다. 그것은 

영과 육을 갈라서 생각하는 도피의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. 이른 

바 보수계열일수록 말과 삶은 상반된다.

서구 신학의 영향도 이에 큰 몫을 한다. 서구의 신학은 최근까지 

‘말씀의 신학’으로 자신을 성격지었다. 그리고 ‘말씀의 신학’은 “결 

국 하느님의 현존은 설교를 하고 들을 때에만 구현된다”는 어처구니 

없는 결론에 이르렸다. 이른바 ‘케리그마 신학’이 그렇다. 케리그마 

신학과 케리그마가 예수와 예수사건보다 먼저인 것이다. 그러나 그 

것은 잘못된 것이다. 케리그마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의 사건이 먼저 

이다. 이렇듯 사건과 유리된 말은 허상이다. 그러므로 이를 시정하기 

위해 나는 ‘사건의 신학’을 내세웠다. 그것은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 

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은 체험에서 얻은 결론이다.


